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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untangle the inaccuracies of certified prosthetist & orthotist job duty and developmental plan 
of industry. The majority of the Korean prosthetics & orthotics society is currently concerned about scope (job duty) of 
certified prosthetist orthotist (CPO), shortage of government support, and underestimated prosthetics & orthotics supply fee. 
In order to cope with this challenging situations, accreditation process for prosthetics & orthotics education program (ISPO 
Category I level) should be established. As an effort to make these happen, officers of government, Korean society of 
prosthetics and orthotics, prosthetics and orthotics association, CPOs,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should be more 
proactive in promoting prosthetics & orthotics and should be focusing on research that investigates the effects of prosthetics 
& orthotics. Scope of certified prosthetist orthotist is training, sale, repair, fabrication, evaluation of disability aids. Also 
it must be make laws. (J Korean Soc Prosthet Orthot 2017;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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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보다 양질의 보장구(補裝具)를 장애인, 노인,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법률안을 

장애인복지법에 제정하였다.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한 장애

인보조기구를 제작, 수리, 판매, 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마련됨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보장구사) 제도가 도

입되었고, 면허(자격) 시험이 2000년에 처음 시행된 이래 

현재 15회에 걸쳐 약 1,100여명이 이 면허를 취득하였다. 현

재 임상에 종사하는 보장구사 약 550여명이 장애인뿐만 아

니라 노인 그리고 일시적인 장애를 지니고 있는 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전문 인력으로 보장구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

고 있다. 장애인복지법과 보장구사라는 전문 인력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한 법적인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는 분야의 사람들이 민원과 법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법령이 헌법 제12조 제1항 죄

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원칙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 등으로 전문 인력들의 사기가 현저히 떨

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장구사의 업무가 흔들리고 있

다. 이러한 문제는 추후에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환자들의 

재활치료를 도울 전문 인력이 요구될 때 효과적으로 활용

하지 못하게 돼 추후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사회에 통용되는 장애인(재활)보조

기구의 범주와 여러 가지 관련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범주 그리고 학교와 학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범주가 서

로 상이하여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관련기관, 제조업체 등

이 업무 처리 및 의사소통에 많은 문제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는 법적 업무 영역이 분명하지 않고 의지ㆍ보조기(장

구)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

다 다르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장

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명확한 보장구사의 역할과 업무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구(보장구)업체 육성ㆍ연구지원 

등, 장애인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보장구 업체 이외에는 연구개

발, 지원, 육성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 분야의 

발전이 크지 않다. 이에 따른 문제들을 분석하고 더불어 한

국 보장구학과 및 보장구 업체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보장구사(의지ㆍ보조기 기사)가 전문지식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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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술을 활용하여 재활치료 분야에 전문 인력으로서 장

애인, 노인, 환자의 기능증진을 위해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한국 보장구학의 발전

1) 보장구와 관련된 법률과 용어에 대한 고찰 

지체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ㆍ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기능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용구를 한국에서는 보장구

(補裝具)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보장구의 개념이 다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요구 그리고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대적으로

도 그 개념이 변화되어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1 보장

구는 장애를 극복하고 가능한 한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재활기기라고 하였고,2 한국보

장구협회(현 의지·보조기협회)의 정관에 의하면 보장구라 

함은 보조기, 의지, 휠체어, 목발, 보청기 등을 말한다.
3 

Licht는 그의 저서 Orthotics etceta에서 보조기란 인체에 장

치했을 때 그 기능을 개선하는 도구라고 하였다.
4
 보장구는 

신경계, 근 골격계의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동

작의 저하를 예방,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체의 외부에 

적용하는 장치이다.
5
 한편, 시각ㆍ청각 장애인 보장구는 눈

과 귀 등 감각기관의 기능회복 감각기능 보조 장치(sensory 

aids device)라고 하여 보장구를 통칭하는 새로운 용어로 

prosthesis & orthosis and Sensory Aids라고 불리고 있다.
1,3

 위

의 눈 보장구는 의안과 시각장애인 용 안경을 귀는 보청기

와 의이(義耳) 등을 지칭하였다. 또한, 언어 장애인에게 사

용하는 인공후두 등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도와 왔다. 이에 

따라서 영구적인 손상이 있는 장애인이나 일시적인 장애를 

겪는 환자들이 그 장애를 예방, 보완, 교정하며, 통증 경감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비 등 모든 

용품을 보장구라 한다. 이런 용품을 디자인하고, 제작(제

조), 수리, 판매, 훈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을 보장

구사(의지ㆍ보조기 기사)라 한다.

보장구는 치료 목적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그 

하나는 대부분의 정형외과적 질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이

며, 또 다른 하나는 재활의학에서 잔존 기능의 증대의 목적

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전자의 경우 질환의 병태를 잘 이해

하여 고안하여야 하며, 후자의 경우 보조기의 기능 즉, 체중

의 지지, 변형의 예방, 변형의 교정, 불수의 운동의 조절, 기

능의 증진을 목적으로 고안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인체의 

움직임을 기계적으로 파악하는 생체역학적 연구와 다양한 

기기나 도구 등을 인간과 매칭을 원활하게 하는 인간공학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4 보장구의 목적은 질병 치료에서 

출발하여 잔존 기능의 증대로 발전하였다. 특히 마비성 질

환의 사회복귀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다. 보장구

는 재활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학문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재활치료의 목표는 병의 초기에 예방 가능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발생된 장해에 대한 

최대한의 기능적 회복을 달성하는 것이다.
6 또한, 환자의 신

체적 상태 및 심리상태뿐 아니라 직업 문제와 더불어 적응

해야 할 환경까지 고려해 여러 분야의 전문인이 협력하는 

팀 협조(team approach)가 요구된다. 재활전문가들로는 재활

의학과 전문의(임상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지ㆍ보

조기 기사(보장구사), 언어치료사, 의료사회복지사, 재활간

호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직업재활 전문가로 구성되며,6 

환자의 재활치료를 위해 다양한 협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장구 용어에 대한 법률적 

출처를 고찰해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근거한 보철구(補綴具)는 신체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이며, 그 종류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또한, 국

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

급여기준 등) 의료급여법 제13조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인 수급자에게 보장구에 대

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

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보장구와 관련되어 있는 법은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노인 장

기요양보험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각

의 법률에 의해 보장구에 대한 범위와 품목도 다르게 적용

하고 있으며 신청절차도 각각의 법률에 따라 집행하고 있

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둔 보장구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밖에도 보철구(補綴

具), 의지 기타 보철구, 의지ㆍ보조기(義肢·補助器), 의지ㆍ

장구(義肢·裝具), 보조기 의수족(補助器 義手足), 브레이스

(brace), 부목(副木), 재활보조기구(再活補助器具), 장애인보

조기구(障碍人補助器具) 보조도구 등이 사용되고 있다. 

초창기에는 모든 장애와 환자에게 진행되던 보장구 연구

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절단장애인 등 수요가 많은 지체 

장애인을 위한 분야에 집중됨에 따라 지체 장애인의 보장

구를 의미하는 용어로써 의지와 보조기(장구)(prosthesis & 

orthosis)를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괄목할만한 의수족 보조기 분야 발전 이후부터 

의지 보조기라는 용어 보다는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장애

인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의지 개발위원회에서

는 재활공학(rehabilitation engineering) 또는 재활공학 용구

(기기)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기존의 보장구와 더

불어서 사용하게 되었다.
2,3,7 한편, 우리나라는 1989년 장애

자 복지대책 위원회에서 재활용구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

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재활용구란 “보조기, 의지, 휠체

어, 보청기 등의 보장구를 비롯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생활



조병모：한국 보장구 교육과 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3

용품과 각종 기기”라고 규정하였다.3 1997년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재활용구를 대신해 재활보조기구라는 용어

를 사용하였고,8 2002년과 2007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

로 인해 장애인 보조기구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사

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1973년 재활법이 제정되면

서 미국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재활공학 연구소가 설치되었

고 이때부터 보장구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 집단의 

연구를 대학 연구소와 재활공학과에서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전동 휠체어 등 다양한 보장구를 개발하였다.
2

해외의 경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장애인이 사용

하는 제품, 기기, 시스템으로 장애인의 형태 손상(impairment), 

능력저하(disability) 및 사회적 불리(handicap)를 방지하거나 

경감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 고안한 제품”을 공학적 보조기

구(Technical Aids)라고 정의하고 있다.9-11 일본에서는 신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의 상실 및 손상된 신체기능을 보전할 목적의 용구를 

보장구(補裝具)라 하며, 의지(義肢), 보조기(補助器), 자조구

(自助具), 휠체어로 분류하고 있다.
11 독일은 의지를 

Prothesen으로 장구(보조기)를 독일어로 예전에는 기구를 

뜻하는 Maschine이 사용되다 최근에 Apparat라 하였고 현재

는 Orthesen이라 한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의지

를 Prosthesis로 장구를 Orthosis하고, 일본은 의지 장구(義肢 

裝具)라고 한다. 중국이나 대만은 의지 교구(義肢 矯具)로 

부르는데, 여기서 교는 바로잡는다는 의미이다.

위의 업무를 하는 전문인을 한국에서는 초창기에 보장구

사(補裝具士)라 지칭하던 것을 장애인 복지법의 제정에 따

라 의지ㆍ보조기 기사(義肢․補助器 技士)로 변경되었다. 일

본에서는 의지장구사(義肢裝具士),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의지교구사(義肢矯具士), 독일은 현재 Orthopaedie Techniker

라고 부르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수술이 어려웠던 시절에 

Heilanstalt(교정사)라 하였다. Orthopedie의 의미는 지체 장

애인을 올바르게 치료한다는 이념을 나타내는 말로써 그리

스어 Orthos(올바른)와 Paidion(소아)의 두 낱말로 만들어 진 

것이다.
4 미국의 경우 의지와 의수를 제작하는 전문인을 

Certified Prosthetist (CP)로 장구(보조기)를 제작 및 판매하

는 전문인을 Certified Orthotist (CO)라 하고 두 가지 모두의 

면허를 취득한 전문인을 Certified Prostetist Orthotist (CPO)

라 한다. 위의 전문인들이 일하는 업체 즉, 제작 판매 수리

하는 장소에 대한 명칭으로는 의지창(義肢廠), 의지(義肢), 

의수족(義手足), 보조기(補助器), 의수족보조기(補助器 義

手足), 보장구(補裝具)센터, 재활사(再活士) 그리고 고유명

사 등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2) 보장구사의 업무(직무)범위

직무(職務)란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개별 종사자 한사

람에 의하여 정규적으로 수행되었거나 또는 수행되도록 설

정, 교육, 훈련되는 일련의 업무 및 임무｣라 정의되며, 직업

분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12

보장구사(의지ㆍ보조기 기사)는 장애인복지법의 제71조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정되

었다. 보장구사의 업무는 장애인복지법의 제6장 장애인보

조기구를 제작, 수리 판매, 훈련, 서비스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아야 하나 어떤 한 것이 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성

이 떨어져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보장구사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업무를 논하기에 앞서 의지ㆍ보조

기가 무엇인지, 업무가 무엇인지,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현재 보장구사(의지ㆍ보조기 기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의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의 제65조에서 다음

과 같이 ①“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

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

의 품목ㆍ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시하고 있다. 

본 저자는 위의 법에 명시하고 있는 보장구사의 업무 영

역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65조 ①항에서 “장애인

보조기구”란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보장구 그리고 생활용

품을 말한다고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업무가 의지(義肢)ㆍ

보조기, 보장구, 생활용품의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의 용어가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큰 맥락에서 장애인의 

기능을 증진 시키는 기구이다. 본 저자는 위의 업무를 개개로 

나누어 용어의 개념에 대해 기술하고자한다. 첫째, 의지ㆍ

보조기에서 의지의 정의는 신체의 결손된 사지를 인공적인 

사지를 제작하여 상실된 부분을 대체하는 인공 구조물을 

지칭한다. 즉, 의수, 의족 등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

조기에 대해서도 의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지

만 신경계, 근 골격계의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동작의 저하를 예방,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체의 외부

에 적용하는 장치를 보조기라 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 더불어 신체장애를 보조하는 기능을 지니

고 있는 도구나 장치라면, 기계적인 작동인지, 전자적인 작

동 여부와 별개로 보조기에 해당한다. 둘째, 지체 장애인뿐

만 아니라 시청각 장애인, 언어장애인 등이 사용하던 보조

기를 보장구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보조기와 보

장구의 용어는 포괄적 의미에서 같다. 셋째, 위의 장애인뿐

만 아니라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훈련용품 및 건강보조 

기구 등을 생활용품이라 지칭한다. 위법에서 ‘보장구와 생

활용품’에는 이미 휠체어 보청기, 의안, 인공후두 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13 즉, 의지ㆍ보조기 이외의 보조기구도 장애

인보조기구에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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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

근 새로운 보조도구의 개발을 반영하여 그 범위를 작업보

조공학기기, 정보통신기기 및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따라서 이 

모두가 장애인보조기구에 포함되므로 보장구사(의지ㆍ보

조기 기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장구사의 업

무 범위는 장애인, 노인 그리고 일시적인 재활이 필요한 환

자에게 치료 또는 기능증진을 위해 의사의 처방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재활)보조기구를 보장구사 업무로 하여야 한

다. 한편, 국내의 보장구 공급은 보장구가 요구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의해 보장구사(의지ㆍ보조기 기사)가 제작

하여 보급하고, 처방한 의사가 검수하여 그 적합성을 판정

하고 있다. 그 비용은 공적보험과 급여에서 전부 또는 일부

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13 따라서 이것

들은 보장구사에 의해 보험 청구가 가능하게 하여 책무성

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보장구사는 인체에 대한 전

문지식과 보장구의 적응증 및 전문적인 기술을 지니고 있

어야 하며 이를 통해 환자에게 알맞은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

보장구사의 교육 과정

1) 외국의 보장구사 제도

일본은 1982년 국립 신체장애자 재활원에 보장구 전문기

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개설한 이후 1987년에 보장구 기사 

제도가 시행되었고, 현재는 세계의지ㆍ보조기 협회에서 인

정받은 Category I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베 대학을 비

롯하여 10여개의 대학에서 의지장구사를 양성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장구 기사를 취득하려면 보장구학과를 졸업

하고 유자격자의 지도하에 보장구 업체에서 1년 동안 수련

을 거친 후 미국 의지ㆍ보조기 협회와 정형외과학회 공동

으로 자격제도심사위원회(American Board for Certification 

of the  Orthotic and Prosthetic Appliance Industry; ABC)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3 한 연구2에 의하면 1948

년 ABC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자격시험을 주관해 오고 있다. 

1951년 51명을 대상으로 뉴욕에서 처음으로 시험을 실시하

였다. 시험은 필기, 구두, 실기를 보고 1981년부터 비디오 시험이 

추가되었다. 현재는 ABC와 NCOPE (National Commission on 

Orthotic and Prosthetic Education)가  Category I의 교육과정으

로 인정받고 있다.
14 이 밖에 많은 나라에서 제도와 명칭은 

다르지만 보장구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의지기사ㆍ보조기(장구) 기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프로

그램에 대해 세계의지ㆍ보조기(장구) 협회(ISPO; Interna-

tional Society for Prosthetics and Orthotics)는 세 가지 교육과

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ISPO Category I은 의지기사/보조기(장구) 기사

(Prosthetist/Orthotist) 또는 동등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수

준으로 한다. 입학조건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과 

동일하거나 12학년 또는 13학년과 동일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교육은 공식적으로 대학교 졸업 

또는 동등한 3년 또는 4년의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하

여야 한다. 

둘째, Category II는 정형외과 기술자(Orthopaedic Techno-

logist) 또는 동등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입학조건은 “O” 수준 또는 개발도상국에 의료보조직 교육 

수준과 동일하거나 11학년과 동일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

는 사람으로 한다. 교육은 공식적으로 체계화된 3년 또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셋째, Category III은 의지/보조기(장구) 기술자(Prosthetic/ 

Orthotic Technician) 또는 동등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수

준으로 한다. 입학조건은 초등학교 졸업 수준의 학력이 인

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교육은 보장구 업체(사업소) 내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선진국을 중

심으로 대학원 과정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학

문 분야와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한국의 보장구사 제도

한국에서 보장구사(의지ㆍ보조기 기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는 세계의지ㆍ보조기(장구)협회(ISPO) Category I, 

Category II, Category III 수준 중, 실제 ISPO의 Category I 

수준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Category I 수준과 동등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Category I 수준은 교육 프로그

램이 3년∼4년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에 맞는 각

각의 실습실과 그에 맞는 장비와 도구를 갖추어야 한다. 또

한,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

국의 대부분의 교육기관은 1,000시간 이상의 실습과 실습

과정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실습을 요구하는 협회의 규정에 

부합하게 실시하기에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

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과정 상, 위의 임상실습 시간

을 준수하기에는 부족함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 

교육기관, 보장구(의지ㆍ보조기 협회),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장구사)협회 그리고 의지ㆍ보조기(보장구) 학회는 Category 

I 수준에 맞게 교육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보장구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를 발급하고 있으며, 시험에 응시할 자격 조건은 고등학교 

졸업 후 의지학과 보조기학에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한 자

에게 있다. 이 제도는 2000년에 도입되어 매년 1회 시행되

고 있다. 

한국의 보장구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는 1996년 경

북실업전문대학 재활공학과에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운

영을 중단하였고, 현재 국가에서 설립한 한국복지대 의료

보장구학과 한곳을 비롯하여 사학에서 설립한 나사렛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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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공학과, 한서대 재활과학기술학과, 순천제일대 의료재활

과학과, 충북보건과학대 의료보장구과(의료재활과학과) 등

에 개설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와 학과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보장구사에게 요구되는 

수준 높은 교육과 엄격한 교육과정을 위해 교육당국은 지

도와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보장구학과 교육에서 우선시 되어야할 부분은 산

업의 발전 방향에 맞는 유연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하

며 전문교과목의 신설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보장구 제작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각적

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학제간 연계를 통한 새로운 블루

오션을 개척하여야 한다.

보장구 정책과 산업의 활성화 방안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보장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보장구 정책에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크다. 이를 위해 장애인

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

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

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실행

하기 위해 제67조(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제68조(장애인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 등에 지

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보장

구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산업 

여건이 매우 취약하여 연구개발 투자가 부진한 실정이다. 

또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정부 지원 정책의 부족으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휠체어나 보장구, 보청

기 등이 전부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5 한편, 재활치료사

(물리치료사, 의지ㆍ보조기 기사 등)들의 종류와 정의는 장

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제65조(재활보조기

구), 제72조(의지ㆍ보조기 기사)에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재활 전문 인력으로 의지보조기 기사(보

장구사) 제도가 법으로 제정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근거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

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1∼2급 장애

인을 대상으로 2000년도에 시작되어 기초생활수급권자 또

는 차 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

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이다.
16

 사업의 시행 

초기에는 음성 손목시계, TV자막수신기의 2종의 보조기구

가 지원되다가, 다양한 장애인에게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에는 12종, 2013년에는 17종으로 품목이 확대되었다. 또한, 

품목별로 대상 장애인, 지원 기준, 내구연한이 모두 다르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의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6 

보조기구 중 “인증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 수는 보건복

지부 장애인품목고시 340개의 품목 중 69개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69종의 보조기구 중 공적급여 지원품목으로 지원

되고 있는 보조기구는 24개 품목”이 관리되고 있다.
16 장기

적으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고시에서 분류하고 있는 모든 

품목 즉, 의지 보조기 품목에 대해서도 인증대상으로 확대

하자는 의견이 있다.
17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에 의견을 들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과 재활공학(rehabilitation technology or rehabilitation 

engineering)은 보조공학 서비스(assistive technology service)

와는 구분 되어야 한다. 여기서 보조공학과 재활공학은 장

애인과 노인 등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공학적 접근 

방법을 의미하여, 보조공학 서비스는 보장구의 선택, 구입, 

사용방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전달)하는 의미이다.
18 

일본을 비롯한 독일, 스웨덴, 영국 등 선진국에서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상설 전시장 또는 서비스 센터를 운

영하며,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와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18 우리나라도 권역별로 위와 같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

여 새로운 보장구가 개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종류도 

다양하다. 따라서 위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수리가 가

능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보장구사가 있는 업체에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

인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할 때에 필요로 하는 곳으

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어야한다.
13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2014년 지출한 보험급여비 총 42조 

5,834억 원 중, 장애인 보장구는 2008년 440억을 시작으로 

2014년 342억을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많은 비용이 

사고 등으로 재활기간에 사용하는 재활보조기구에 지출되

고 있다. 이 비용은 국민의 개인보험 또는 자비로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수

혜를 받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는 공공의료가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이에 적합한 정책이 요구된다. 

보장구산업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장구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신기술을 이용한 차세

대 전략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외 보장구 전시

회 및 박람회 등에 대한 개최 지원과 참여 지원을 통해 산

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더불어 수요 창출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19

보장구 제작과 관련된 생체 역학적 과제는 다양하겠지

만,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진(well-designed) 보장구는 다양한 

조절 기능을 통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20 그러므

로 보장구를 제작할 때 미적 고려
22
를 통한 환자의 순응도

(compliance)를 높여 효과를 배가하여야 한다.

보장구 제작에 최근 첨단 기술을 이용한 3D프린터 등 디



6  한국의지ㆍ보조기학회지：제 11 권 제 1 호 2017

지털 보장구 제작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보조기(장구)에 비해 의지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골유합(osteointegration)을 비롯한 현가장치(suspe-

nstion) 등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 보조기의 경우 신경의지

(neuroprosthesis)와 같이 삽입 형 전극을 사용한 기능적 전

기 자극(functional electric stimulation; FES) 등
22 첨단 과학을 

활용한 몇몇 연구에서 긍정적인 임상결과를 보고하고 있

다.23 지금까지 연구가 보장구 착용 후 생역학적 변화 여부 

즉, “신체기능(body function)에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었다면, 앞으로는 활동(activity), 더 나아가 참여(parti-

cipation)”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3 

결      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지ㆍ보조기 용어는 지체장애와 뇌

병변장애인의 기능 증진을 보조하는 도구 의미로 1차, 2차 

세계대전부터 1973년 미국의 재활법 제정 이전까지 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초기에 모든 장애 즉, 지체장애뿐만 아

니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의 기능을 증진 시키

는 장치를 보장구라고 칭하였다. 또한, 재활법 제정 이후 보

장구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에 집중

하면서 초창기에 사용하던 보장구와 더불어 재활공학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의 법적 근거에 따

라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으로 의지ㆍ보조기 기사(보장구

사)를 양성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보조기구가 보장구사

의 업무 범위이어야 하며, 보다 명확한 법률적 정비가 요구

된다. 

보장구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기의 부피가 크고, 무겁고 외관이 좋지 않은 

경우 환자의 보조기 착용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21 이런 경

우, 긍정적인 임상 보고를 얻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본 저자는 다른 어떤 문제 보다 보조기의 무게와 외관 그리

고 디자인을 개선하여 환자의 순응도를 향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지에 사용하고 있

는 삽입형 전극 등을 보조기에 적용하는 기능적 전기 자극 

보조기 등 첨단 과학과 기술을 이용한 보장구에 대해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보다 나은 보장구를 개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즉, 보장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시점에 맞추어 한국의지보조기 학

회 내에 보장구외에 다양한 전문 분과를 개설하여 학문 영

역을 확대해 나아가야 하며, 매년 학술대회와 보장구사 연

수교육에 정책연구를 비롯한 첨단 기술 강좌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당국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한편, 보장구 업체는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는 혁신적인 보

장구를 고안하여 장애인의 재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

다.

보장구사(의지ㆍ보조기 기사)가 보험 청구할 수 있는 범

위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보조기구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재활보조기 처방이 많은데도 불구하

고 이점에 대한 논의가 늦어지고 있어 국민의 의료비 지출

이 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

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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